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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의 제목인 ‘급진적 사랑’이 암시하는 바는 양가적이다. ‘급진적’이라는 형용

사는 20세기 후반부터 ‘폭력적인’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, 21세기 벽두부터 

‘파괴적인’ 이슬람 테러와 연계되었으며, 지금은 테러에 의한 ‘공포적인’ 분위기 확

산과 상관이 있다. 반면 사랑은 기독교 양상으로 나타나든, 이슬람 방식으로 표현

되든, 불교의 가르침으로 가시화되든, 본질적으로 볼 때 자기희생을 전제로 하고 

자기 소멸을 지향한다. 이렇게 볼 때 ‘급진적’이라는 형용사와 ‘사랑’이라는 명사의 

결합은 이율배반적이다. 이 책의 제목과 달린 책표지는 너무나 아름답다. 이런 맥

락에서 이 책의 편집자 오미드 사피는 독자들이 철저하게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이

슬람 전통과 진솔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그리고 이를 위해 이슬람의 

신비주의적인 전통을 빌려온다.

이 책에서 사피는 처음으로 무슬림 현자들이 추구하는 코란의 구절, 예언자들이 

역설하는 신비로운 말, 그리고 ‘신성한 사랑’이 가리키는 것을 하나의 길에 비유하

는데, 이 길은 말하자면 산의 정상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고 결국에는 산 정상

에 이르는 길이다. 각각의 종교를 믿는 사람은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해서 산을 오르

는 사람과 같다. 등산객들이 결국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도 

결국에는 산의 정상이라는 신에게로 이른다. 

사피는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 중간 중간에 몇 개의 이정표를 세우고 그 위에 각

각 ‘사랑의 신(God of Love)’, ‘사랑의 길(Path of Love)’, ‘연인들(Lover and Beloved)’ 

‘연인들의 공동체(Beloved Community)’라는 글자를 새긴다. 그리고 그 이정표가 

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루미를 비롯한 수많은 수피 시인들이 

쓴 시들을 포석으로 깔아 놓는다. 


